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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UCI-넷마블 글로벌 인턴십' 약 2달간 해외 우수인재 확보 

나선다 

김태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2017-09-14 16:01:14

넷마블게임즈(이하 넷마블, 대표 권영식)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 캠퍼스(University of

California, Irvine. 이하 UCI), 연세대학교와 연계해 외국인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&lsquo;2017

UCI-넷마블 글로벌 인턴십&rsquo;을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약 2달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.

 해외 우수인재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이해를 위해 마련된 이번 인턴십은 외국인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처음

진행되는 글로벌 인턴십으로 최종선발된 13명의 UCI 대학생이 넷마블 본사로 출근해 실제 업무에 참여하

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

 넷마블은 이번 선발인원을 현재 개발 중인 게임의 개선점 및 마케팅 전략 등을 제안하는 업무에 중점적으

로 투입하고,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게임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등을 병행할 예

정이다.

 또 선발인원이 외국인, 유학생인 점을 고려해 회사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멘토, 생활 멘

토를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. 이번 글로벌 인턴십의 멘토는 업무 및 생활 지원뿐 아니라 과제 부여 및 평가, 

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. 

이번 글로벌 인턴십에 최종선발된 데릭 양(Derek Yang)은 &ldquo;IT업계에서도 고속 성장하고 있는 게

임 분야에 관심이 높아 이번 넷마블의 글로벌 인턴십에 도전했다&rdquo;며 &ldquo;글로벌 게임은 어떻게

개발하는지, 런칭 시에는 시장에 따라 어떤 차별적인 전략을 세우는지 배우고자 한다&rdquo;고 말했다.  

넷마블 전현정 인사실장은 &ldquo;이번 UCI-넷마블 글로벌 인턴십을 시작으로 넷마블의 글로벌 인턴십

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, 넷마블의 글로벌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여 나갈 것&rdquo;이라고 말

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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